
 

 

제목

작가 박형지

기획 디스위켄드룸

기간 수 토

관람시간 화 일 월요일 휴관

장소 디스위켄드룸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길

디스위켄드룸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박형지 개인전 를 개최

합니다 박형지는 지난 여 년간 회화에 대한 고찰로 구축된 캔버스 회화와 그 과정에서 파생된

하나의 주제를 탐구한 프로젝트를 쉼 없이 병행해왔습니다 전자는 회화의 문제를 회화로 해결하

는 것으로 일종의 찾기 형태인 반면 후자는 회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화 아닌 것이 요청

되는 것으로 어떤 되기 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

캔버스 위에 무엇인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물감으로 덮어버리거나 긁어내고 다시 그리는 실패와

망치기 로 명명되는 작가의 작업과정은 말 그대로의 실패 혹은 망침 이 아닌 작업을 풍요롭게

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각각의 쌓아올린 층들은 다음의 행방을 가리키는 지도가 되며 과정의 모



 

 

든 단계가 각각의 목적이고 이 목적들이 그려지고 달라지고 지워지고 축적되어 비로소 한 점의

회화가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

며칠 전 이 그림을 시작했을 때 작업이 잘 되어갔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림은

하루 정도면 거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다시 보

았을 때 나는 그림의 왼쪽 부분은 마음에 들었지만 오른쪽 부분이 마음에 들지

않았다 그래서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림의 오른쪽

부분이 왼쪽 부분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그림의 왼쪽 부

분을 바꾸었다 그러자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림 전체가 사라져 버렸다

필립 거스턴

박형지에게 회화는 필립 거스턴의 고백과 같이 선택과 결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며 이 과

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회화란 물질적 총체의 현전임과 동시에 형

태의 무한한 이행으로 나아가는 능동적 운동체라는 점에서 박형지의 작업은 실패와 망치기 라는

반복적 층위를 통해 어느덧 자신만의 고유한 논리를 구축해나가며 회화라는 계통의 뚜렷한 개체

로 자리하고 있습니다

이번 전시는 디스위켄드룸이 올해 초 한남동으로 공간을 이전하고 기획한 두 번째 전시입니다

망쳐 지우고 긁어낸 흔적이 안내하는 연속적 지층을 따라 화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직관적 서

사를 감상하며 많은 관람객들이 화화가 제공하는 아직 다 누리지 못한 자유의 형태를 만끽하시

기 바랍니다

박형지 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

문사 과정을 거쳐 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받았

다 첫 개인전 을 비롯해 노팅엄

제네바 산네스 브루산 서울 등 국내외를 오가며 지금까지 총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로테르

담 부다페스트 런던 바르셀로나 서울 등에서 열린 다수의 기획전과 산네스 암스테르담 양곤

로테르담 서울 등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대되거나 선정작가로 활동했다

웹사이트

헬로 아티스트 선택과 결정의 행위

https://hyungjipark.com/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5844399&cid=59154&categoryId=59154


 

 



 

 



 

 

 

박형지

멀리서 온 차가운 공기



 

 

박형지

멀리서 온 차가운 공기



 

 

박형지

수석 컬렉션



 

 

박형지

수석 컬렉션



 

 

박형지

익스프레스의 소리



 

 

박형지

익스프레스의 소리



 

 

박형지

익스프레스의 소리



 

 

박형지

눈치


